
<보도내용>

□ 2026.6.29. 서울경제 가판은 ｢최저임금 부부도 다 못받는 출산세액 공제, 

현금으로 준다｣,｢저소득일수록 출산혜택 덜 받는 ‘역진 구조’ 손질｣ 제하의 

기사에서,

 ㅇ “정부가 세금 감면 중심으로 설계된 저출생 정책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

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... 출산·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, 미숙아·

선천성이상아,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정비 대상으로 

거론된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관계부처 입장>

□ 정부는 현재 ‘26년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, 출산·입양 세액공제 등 

세액공제 제도를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

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출산·입양 세액공제, 의료비 세액공제 
제도의 재정사업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

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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